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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문제의 답에 대한 잠언

1. 주제가 있어야 대화가 된다.

<해석>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두고 대화하며 기도할지 ‘주제’를 내놔야 주님과 대화

가 된다. 주제를 한 번 내놓으면, 그것으로 대화가 되니 주제를 잘 내놔야 된다. 

2.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생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 대해 세상의 답

을 주지 않으시고 하늘의 답을 주셨다. 세상의 답을 주면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살기 때문

이며, 그러면 주님도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이다. 고로 주님은 하늘의 답을 주어 구원해 

주셨다. 

3. 육에 속한 문제에 대해 육에 속한 답을 주면 답을 얻어도 또 육적인 자가 된다.

4. 육에 속한 인생 문제에는 영에 속한 답을 줘야 인생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5.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 곤고함에 시달렸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은 한 번 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신 후에 이와 같이 

사람을 낚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답을 주셨다. 

6.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늘 고기나 잡으며 인생을 곤고하게 살 때, 주님은 그때를 기

회로 삼으시고 베드로에게 인생의 답을 주셨다. 

7. 주님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할 때 한 번은 표적을 보이신다. 이때 그 사람이 표적을 

보고 놀라 기이히 여길 때, 거기서 더 표적을 보이지 않으시고 “네가 하늘의 뜻을 따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이와 같이 된다.” 하고 답을 주신다.

8. 사람들이 이성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

여라.” 하셨다.

9. 사람들이 자기 인생길을 가다 곤고하니까 자기 인생길보다 힘들지 않은 좋은 길로 가게 

해 달라고 말했다. 주님은 “내가 가는 길로 가자.” 하고 답을 주셨다. 이것이 구원이었으며, 

인생 문제의 영원한 답이었다.

10. 곤고한 때에는 생각하여라. 왜 곤고함에 처하게 되었는지 생각하여라. 이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

11.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고 하늘의 답을 주셨다. 그러니 청년

은 따르지 않았다.



12. 육적 문제에는 영적인 답을 줘라.

13. 육적 문제는 영적으로 답을 줘라.

14. 가령 누가 육신의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답을 물으면, 신앙의 부자가 되는 답을 주어

라. 그로 인하여 영뿐만 아니라 육도 축복받고 살기 때문이다. 

15. 가령 누가 공부를 많이 하여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면, 하나님과 예수

님을 아는 공부를 많이 하여 성공하라고 하여라.

16. 주님은 밥을 달라는 자들에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주셨다.

17. 주님은 사랑의 문제로 곤고한 여자에게 “나를 사랑하여라.”라고 답을 주셨다.

18. 주님은 육신의 옷이 없어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영혼의 옷인 행실의 의의 옷을 입게 하

여 영혼의 부끄러움이 없게 해 주셨다. 

19. 맛있는 것을 먹으며 살고 싶어 하는 자에게 맛있는 것을 한 번 사 주고, “이와 같이 영

혼의 양식을 먹고 살아라. 이는 매일 줄 수 있다. 그러면 인생 문제도 영원히 해결된다.” 하

여라.

20. 육적인 문제에 육적인 답만 주면 구원을 못 시킨다.

21. 꿈에 샤프펜슬을 작동하니 사람들이 점점 불어났다. 주님께서 내게 이 꿈을 보이신 것

은 이 말씀을 주실 것을 보여 주신 것이다.

22.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점점 불어난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